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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  2024.01.12(금)  

□ 국민소통위원회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민원사주' 류희림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오늘(12일) 김유진 위원을 포함한 야권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촉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 의혹과 방심위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원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받은 김유진 위원 등 야권 위원 

해촉에 반대하는 시위라고 알려왔다.

지난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문제를 

의논하려 했지만 류 위원장과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어 8일 전체회의에서는 

류 위원장이 정회를 반복하다 폐회선언 없이 회의 종료됐다.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결 사안 중 일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를 비밀유지의무 위반 의혹이 있다며 억지꼼수로 몰아 붙이더니 급기야 오늘(12일) 

‘폭력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 방해와 비밀유지 위반 등 범법행위 대응에 관한 건’ 1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야권 위원 2명 해촉안 건의 예정 -
- 류 위원장 동생, 외조카, 처제, 동서, 전직 직원까지 민원제출, 해당 의혹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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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동생 부부와 아들, 외조카, 처제까지 연루된 청부민원 

사주 의혹에 해명은커녕 정보 유출로 물타기나 하는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할 배짱은 없는 무자격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야권 위원들을 해촉하려는 

것은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라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9명으로 운영돼야 할 방심위는 이번에 야권 위원 2명이 해촉될 경우 여권 4명, 

야권 1명의 기형적 구조가 된다. 이런 방심위 구성으로는 공정한 방송통신 심의업무가 사실

상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 위원장은 “방심위가 9명을 못 채운 상황에서,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위원장은 직을 

유지하면서, 야권 위원 해촉안을 건의하는 것은 상상 초월의 무리수”라며 “류 위원장부터 

즉각 사퇴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청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 범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첨부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1인 시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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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1인 시위 사진>


